
2020년 희곡우체통 3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누에>

이번에 희곡우체통이 선택한 작품은 사극입니다. 선정작 <누에>는 성종을 중심으로 

권력에 대해 성찰한 작품으로, 성종은 성군이라 불렸지만 폐비 윤씨로 인해 이후의 

역사에 참극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들의 아들인 연산군 이야기는 티브이 

드라마를 비롯해서 연극과 영화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듯 야심만만한 작가들은 익숙함을 

비틀어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곤 합니다. <누에> 역시 다른 방식을 고민한 작품이

지요. 소재의 선정성에 머물지 않고 악의 씨가 불안과 욕망 속에 거듭되며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의 구축이나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을 능란하게 교직하는 극작

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성종을 둘러싼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역사는 남성의 것

인 듯 장희빈이나 황진이처럼 역사에 굵게 족적을 남긴 여성을 제외하고, 그동안 

사극의 여성들은 대부분 작은 조연에 머물렀습니다. 이 작품 역시 성종을 중심에 

놓고 있지만, 작품이 보다 주목하는 것은 그 주변의 여성들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남성적 역사를 수호하는 여성들, 반대로 그런 구조로 인해 친잠

실에 갇힌 누에처럼 규방에 갇히거나 내훈쓰기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생생하게 그

려지고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약하다는 극작술상의 단점이 섭섭하지만, 괴물 같은 권력의 속성과 

그 권력을 위해 함께 괴물이 되어버렸던 여성들의 역사를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관객들과 낭독의 기회를 공유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고치가 나비가 되듯 

<누에> 역시 이 낭독회를 징검다리 삼아 또 한 단계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고보니 2020년의 희곡우체통은 동시대를 다룬 <X의 비극>, 미래 사회를 다룬 

<세 개의 버튼>에 이어 과거를 다룬 <누에>까지 왔네요. 희곡우체통과 함께 하는 

시간 여행의 행로에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기성작

가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모든 작가 지망생들에게 열린 제도로,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신춘문예용 단막극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

로 수정, 보완해서 투고해주십시오.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

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

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

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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